
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가. 의안번호 : 제3109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제출일자 : 2025년 8월 8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

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(제4조)에 의거, 명예시민 수

여 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추진경과

○ 2025. 3. 24. ~ 5. 16.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(총 39명)

○ 2025. 6. 9.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개최 (17명 선정)

 나. 선정결과 : 총 17명(남 10명, 여 7명) ※ 세부명단 별첨

○ 국가 및 지역 : 16개국(※ 국명 가나다순)

국 가 인원 국 가 인원 국 가 인원 국 가 인원

네팔 1 몽골 1 사우디아라비아 1 중국 1



다. 향후일정(안)

○ 2025. 11월 : 2025년도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

라. 관련근거

1) 수여대상 :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제2조

-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

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

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
-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※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

2) 수여대상자 결정 :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제4조 제1항

-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

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
3) 서울시의회 동의 :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제4조 제2항

-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

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
※ 다만,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국 가 인원 국 가 인원 국 가 인원 국 가 인원

대만 1 미국 1 아제르바이잔 1 카자흐스탄 1

독일 1 베트남 1 영국 1 키르기스스탄 1

모로코 1 브라질 1 인도 2 페루 1

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○ 이번 「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」은 「서울특별시 명

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제2항1)에 따라 2025년 명예시민 수여

대상자로 선정된 17명의 후보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

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나. 서울시 명예시민 현황

○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제도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교류 역

량 강화를 위해 시정 발전2)에 기여한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는 제

도로, 별도의 조례 없이 1958년부터 시행됐으나 1972년에 현행 조례

가 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었음

○ 명예시민은 후보자 추천 공모 → 심사위원회의 심사 → 시의회의 동의를

거쳐 최종 선정되며,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명예시민증 수여 대

상자 선정을 방지하여 서울시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

○ 명예시민증의 수여 방식은 2가지로 서울시에 일정 기간 거주해 온 외국인

을 대상으로 하는 ‘일반수여’와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

을 대상으로 하는 ‘특별수여3)’방식이 있음

○ 현재까지 총 100개국 950명에게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으며, 일반수여

596명, 특별수여 186명, 그 외 국제대회 참석 등으로 1958년부터

1990년까지 한시적 기간에 받은 수여자가 168명임(붙임1참조)

1)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(수여대상자 결정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
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
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
여 수여할 수 있다.

2) 서울시의 위상 제고, 경제발전, 과학･기술 분야 선진기술 도입 공헌 등
3) 특별수여는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



<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방식 >

① 일반수여

 ◦ 대상 :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

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자

 ◦ 추천 :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, 30인 이상의 시민

 ◦ 선발 및 수여절차

   
명예시민 추천공모 ⇨선정심사위원회 개최

(조례 제4조 제1항)
⇨ 시의회 동의

(조례 제4조 제2항) 
⇨ 명예시민증

수여식 개최

② 특별수여

 ◦ 대상 :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 ◦ 수여 : 선정심사위원회 생략 가능, 시의회가 폐획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

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 가능

○ 명예시민에 선정되는 경우 시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각종 행사에 초대

받거나 시립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부여됨

<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혜택사항 >

 ◦ 시정참여 :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,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등

 ◦ 행사초청 : 시 주관 축제 및 행사 초청(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, 국제회의, 공연 등) 

 ◦ 무료입장 : 서울대공원, 서울역사방물관, 서울시립미술관, 서울식물원 등

 ◦ 시정소식 : 서울시 e뉴스레터, 시정 월간소식지 ‘서울사랑’ 구독 등

다.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

○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명예시민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는 후보자

공고 및 추천접수(2025. 3. 24. ~ 5. 16.)를 통해 추천된 총 39명을 종

합 심사하여 시정공로가 인정되는 17명을 선정(2025. 6. 9.)함

○ 선정된 17명은 중증 소아환자 가족을 위한 주거복지시설 설립을 추진하

거나, 다문화 인식제고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

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에서 정한 자격요건4)을 갖추었으

며,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한 ‘명예시민 선정 절차’를 거쳤는바 그

4)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
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


적합성은 인정됨. 다만, 시의회의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기

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심의 지원, 자료 제공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자

에 대한 소개 등을 구체적 방안을 조례나 규칙에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

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임

○ 선정된 명예시민의 시정 참여는 기존보다 개선되었으나, 보다 다양하고 실

질적인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임. 특히

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이

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하겠음. 명예시민 제도·활동 소개와 홍

보를 위한 누리집 개설, 명예시민 간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, 정기적 소

통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명예시민의 적극적 활동을

유도해야 할 것임

○ 또한 현재의 연 1회 연말 일괄 수여 방식은 각종 행사와 중복되어 사회적

관심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, 시의적절한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고

있음. 특히 K-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공

로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을 통해 서울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

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임. 이를 개선하기 위해 ‘긴급 트랙’, 수시 추천제도

도입, 관련 행사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식 개최나 반기·분기별 수여식 개최

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

다. 종합의견

○ 시장이 제출한 이번 「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」은

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선정 절차

를 거쳐 시정 공로가 인정되는 17명을 선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

단됨. 다만 명예시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의 개선은

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



붙임 1 연도별 명예시민증 수여자

○ 연도별 명예시민증 수여자
('25. 2월 말 기준, 단위: 명)

구 분 총 계 외국귀빈
(특별수여)

시정유공
(일반수여)

국제대회 참석 등
(’58-’90년동안한시적수여)

총 계 950 196 596 168
공로시민증(소계)
(1958～1969) 136 28 70 38

명예시민증(소계)
(1973~ ) 814 158 526 130

1973～1980 155 6 20 129

1981～1990 13 5 7 1

1991~2000 135 7 128 -

2001 14 3 11 -

2002 11 4 7 -

2003 9 2 7 -
2004 23 11 12 -

2005 38 27 11 -

2006 27 10 17 -

2007 13 2 11 -
2008 16 1 15 -

2009 17 1 16 -

2010 42 2 40 -

2011 17 3 14 -
2012 12 1 11 -

2013 16 0 16 -

2014 21 9 12 -

2015 25 9 16 -
2016 30 9 21 -

2017 21 6 15 -

2018 32 9 23 -

2019 34 15 19 -
2020 21 2 19 -

2021 13 4 9 -

2022 23 5 18 -

2023 17 2 15 -
2024 19 3 16 -

※ 국제대회 참석 등 : 아세아 및 서태평양지구 건설업자대회(1964년), 제14차PATA총회(1965년),

국제군진의약협회(1977년), 미스유니버스 참가(1980년) 등



○ 국적별 : 총 100개국 950명
 ('25. 2월 말 기준, 단위: 명)

대륙 국적
계 성별

대륙 국적
계 성별

(단위:명) 남 여 (단위:명) 남 여

아시아(21개국)248명

1 네팔 13 12 1

유럽(32개구)288명

1 그리스 9 7 2
2 대만 17 17 0 2 네덜란드 12 8 4
3 말레이시아 5 4 1 3 노르웨이 5 3 2
4 몽골 10 7 3 4 덴마크 9 7 2
5 방글라데시 3 1 2 5 독일 54 46 8
6 베트남 10 9 1 6 러시아 14 11 3
7 스리랑카 3 1 2 7 루마니아 3 2 1
8 싱가포르 8 7 1 8 몰도바 1 0 1
9 우즈베키스탄 9 5 4 9 몰타 1 0 1
10 인도 6 4 2 10 벨기에 17 10 7
11 인도네시아 9 7 2 11 벨라루스 1 1 0
12 일본 47 39 8 12 불가리아 2 2 0
13 중국 48 39 9 13 스웨덴 7 6 1
14 카자흐스탄 11 10 1 14 스위스 6 3 3
15 캄보디아 1 1 0 15 스코틀랜드 1 0 1
16 키르기스스탄 4 2 2 16 스페인 11 7 4
17 타히티 1 0 1 17 슬로바키아 1 1 0
18 타지키스탄 2 2 0 18 아이슬란드 1 0 1
19 태국 19 16 3 19 아일랜드 6 5 1
20 파키스탄 6 5 1 20 아제르바이잔 2 1 1
21 필리핀 16 12 4 21 에스토니아 2 1 1

중동(9개국)26명

1 사우디아라비아 7 7 0 22 영국 32 22 10
2 아랍에미리트 5 4 1 23 오스트리아 7 5 2
3 알제리 2 1 1 24 우크라이나 2 2 0
4 오만 1 1 0 25 이탈리아 15 11 4
5 요르단 2 2 0 26 조지아 2 2 0
6 이라크 3 3 0 27 체코 4 3 1
7 이란 2 2 0 28 터키 14 12 2
8 이스라엘 3 2 1 29 폴란드 6 4 2
9 이집트 2 1 1 30 프랑스 31 18 13

중남미(21개국)84명

1 과테말라 2 1 1 31 핀란드 4 3 1
32 헝가리 6 6 02 도미니카 2 1 1

북미(2개국)232명
1 미국 211 167 443 멕시코 16 13 3

4 바하마 1 0 1 2 캐나다 21 15 65 베네수엘라 2 0 2

아프리카(12개국)46명

1 가나 2 2 06 벨리즈 1 0 1 2 나이지리아 8 7 17 볼리비아 3 0 3 3 남아프리카공화국 6 6 08 브라질 8 6 2 4 레소토 1 1 09 아르헨티나 5 3 2 5 세네갈 2 2 010 에콰도르 1 0 1 6 수단 11 11 011 엘살바도르 1 1 0 7 앙골라 3 2 112 온두라스 2 1 1 8 에티오피아 4 4 013 우루과이 1 0 1 9 차드 1 1 014 칠레 6 5 1 10 코트디부아르 2 2 015 코스타리카 6 4 2 11 콩고 3 3 016 콜롬비아 11 8 3 12 콩고민주공화국 1 1 017 트리니다드토바고 1 0 1 13 탄자니아 2 2 018 파나마 1 0 1
오세아니아(3개구)25명)

1 뉴질랜드 11 10 119 파라과이 1 0 1 2 파푸아뉴기니 1 0 120 페루 12 10 2
3 호주 13 8 521 푸에르토리코 1 0 1



붙임 2 주요 명예시민 활용 사례

주요 명예시민 활용사례

< 국제행사 및 회의 참여 >
 ▸ ｢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｣ 행사 한국어 사회(’25.5.24) : 할러 카타리나(’24년 명예시민, 오스트리아) 
 ▸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공모 수상작 공개 행사초청(’25.2.3) : 바트 반 그늑튼(’24년 명예시민, 네덜란드) 
 ▸ 2024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식 한국어 사회(’24.12.20) : 카를로스 고리토(’20년 명예시민, 브라질) 
 ▸ 2023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식 한국어 사회(’23.12.8) : 굽타 아비셰크(럭키)(’22년 명예시민, 인도) 
 ▸ ｢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｣ 행사 한국어 사회(’23.6.17) : 굽타 아비셰크(럭키)(’22년 명예시민, 인도) 
 ▸「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포럼」명예시민 초청(’23.2.14) : 슈산트 사하스트라부떼 등 총 15명 참석
 ▸ ｢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｣ 행사 한국어 사회(’22.10.22) : 줄리안 퀸타르트(’20년 명예시민, 벨기에) 
 ▸ ｢CAC 글로벌 서밋 2020｣ 패널 참여(’20.6.1) : 수잔 샤키아(’19년 명예시민, 네팔)
< 위원회 참여 >
 ▸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
   - 난시 모니카(’16 명예시민, 볼리비아), 리고베르토 반타 주니어(’18 명예시민, 필리핀) 등 7명
 ▸ 서울국제경제자문단(SIBAC) & 서울시외국인투자자문단(FIAC)

- 제프리 존스(’20 명예시민, 미국), 발라카 니야지(’20 명예시민, 인도) 등 15명
 ▸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
   - ’25년 심사위원 : 캐서린 앤 코르테자(’23 명예시민), 이 올리비아(’24 명예시민)
   - ’24년 심사위원 : 캐서린 앤 코르테자(’23 명예시민), 아마도바 라힐(’23 명예시민)
   - ’23년 심사위원 : 아이엔요 티티(’22 명예시민)
   - ’22년 심사위원 : 보키예프 아흐로르존(’21 명예시민)
   - ’21년 심사위원 : 카를로스 고리토(’20 명예시민)
< 기타 시정 참여 등 >
 ▸ 2025 서울시 유튜브 ‘Seoulite Project’ 시리즈 콘텐츠 제작협업(알비올 안드레스(’24년 명예시민) 등 3명
 ▸ 2025 서울시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‘서울라이프’ 인터뷰(조나단 무어((’23년 명예시민)) 등 2명
 ▸ 2023 외국인 명예시민 대표 아리랑TV 인터뷰  ※’23.12.22. 아리랑TV「이슈 앤 인사이더」출연
   - 로라 프리실라 아코스타(’23년 명예시민, 스위스) 등 2명
 ▸ 서울사랑 잡지 인터뷰(외국인 주민 분야 대표)
   - 나드르베코바 굴샤이르(’22년 명예시민, 키르기스스탄) 등 2명
 ▸ 서울관광시장 다변화 추진위원회 할랄관광 관련 자문
   - 칼리드 이스마일(’20년 명예시민, 말레이시아)
 ▸ 공정여행 캠페인 관련 사업 자문 : 카트린 거마이어(’20년 명예시민, 프랑스)
 ▸ 2024년 관용의 날 행사 토크콘서트 패널 : 아마도바 라힐(’23년 명예시민, 아제르바이잔)


